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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해명자료
배 포 일 2019. 1. 21. (월요일) 매 수 총 2 매

담당부서
수탁자책임실
(주주권행사팀)

실 장 최성제 063-711-0241

책 임 김원웅 063-711-0245

기 금
홍보부서

대외협력단
(대외소통팀)

팀 장 이수택 063-711-0891

과 장 허현창 063-711-0894

1월 21일자한국경제, 1월 20일 머니투데이(온라인) 등 ‘주주가치훼손기업에

대한 손배소송 청구 의무화’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□ 기사 주요내용

○ 국민연금이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과정에서

경영진의 법 또는 규정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액을 계산

할 수 있을 경우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의무화함

□ 해명내용

○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의무화했다는

내용은 사실과 다름

- 소송 제기 여부는 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, 승소가능성, 소송에 따른

효과 대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*하여 결정하게 되며,

* ▲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가 관련 판결에서 확정되었는지 ▲손해액이 관련 판결

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 ▲기업 자체적으로 손해

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을 고려

-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

경우에 한하여 결정하므로, 소송 제기가 의무화된 것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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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「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」*의 소송

제기 관련 기본방향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

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,

* 2018년 7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제정된 「국민연금기금

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」에 근거 (1.16일 기금운용위원회 보고)

-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주주의

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

○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과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

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예정임


